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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에 대비한다...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 해수부, 11월 5일(화) 지진분야 비상대처수립대상 항만시설물 개정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5일(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

개소였다. 금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

을 반영하여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

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전충남 (044-200-5950)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서동현 (044-200-5972)

 



참고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

구분 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시설 관리주체 비고

계 29

국제여객

터미널
9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동해․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여객

터미널
20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항 연안여객터미널

여수엑스포 여객선터미널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흑산도항 여객터미널

포항항 연안여객터미널

울릉항 연안여객터미널

거문도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통영항 연안여객터미널

대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녹동신항 연안여객터미널

나로도항 연안여객터미널

홍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땅끝항 연안여객터미널

진도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